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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 4학년생이 지각한 간호사로의 역할 이행과 영향 요인

이월숙1·엄주연1·이태화2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대학원1, 연세대학교 간호대학2

Role Transition of Senior Year Nursing Students: 
Analysis of Predictors for Role Transition

Lee, Worlsook1 · Uhm, Ju-Yeon1 · Lee, Taewha2

1Graduate School,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2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erception of role transition from a student nurse to a registered 
nurse among senior year nursing students and to examine factors affecting their role transition. Methods: A descrip-
tive survey with convenience sampling was conducted in four nursing colleges in Seoul, South Korea.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elf-administrated questionnaire. Four instruments including role transition, self-esteem, inter-
personal relationships and anxiety during clinical practicum were used and the students’demographics were also 
collected. A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was used to identify predictors for the role transition. Results: A total of 233 
nursing students were surveyed and final analysis was conducted utilizing 226 participants. Mean point of perceived 
role transition (5 point scale) was 3.34±0.44. In a multiple regression model, high self-esteem, goo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low anxiety during clinical practicum, and high satisfaction in college life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a smooth transition (Adj. R2=.32, F=22.28, p<.001). Conclus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role transition from 
a student nurse to a registered nurse is facilitat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programs to improve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to reduce anxiety during clinical practic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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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급속한 의료기술의 발달과 보건의료정책의 변화는 보건의

료인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역할과 함께 빠른 적응력

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대상자와 직접 접촉시간이 많고 여러 

보건의료전문직들과 협력체계를 이루어야 하는 간호사에게 

의료현장에 대한 적응력은 필수적이다. 이에 간호교육기관에

서는 간호대학생들이 간호사로서 필요한 이론적 지식과 기술, 

태도를 습득할 뿐 아니라, 졸업 후 간호실무현장에 빠르게 적

응하여 간호전문직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2]. 그러나 병원간호사회의 보고에 따르면, 2012년 전체 간

호사 중 16.8%, 신규 간호사 중 33.6%가 이직했으며, 이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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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는 14.5%가 업무에 적응하지 못해서인 것으로 조사되었

다[3].

간호대학생이 간호사로 성공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환자에

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고 병원 조직의 원활한 인력 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신규 간호사는 간호대학생이 간호사로 

이행하는 단계이며, 교육적 준비를 마치고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보건의료팀의 일원으로 출발하는 통과의례적 단계로, 

새로운 도전으로 인한 흥분뿐 아니라 스트레스 또한 경험한다

[4,5]. 즉, 간호대학생에서 간호사로의 역할 변화는 좌절, 불안

과 같은 불쾌한 감정을 유발하며, 병원에 입사한 3~6개월 동

안 가장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6].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간호사 역할 이행에 관한 연구

들은 프리셉터십이나 인턴십, 멘토링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

으며, 질적 연구가 일부 수행되었다[7, 8]. 호주에서 수행된 이

행을 촉진시키기 위한 중재연구에서는 이행 프로그램 제공 유

무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간호대학생들이 

팀의 일원으로 실제 간호실무를 경험하는데 있어, 병원의 관

리자와 간호사들은 간호대학생들의 업무수행에 대한 현실적 

인식 및 신규 간호사를 위한 문화적, 환경적인 준비를 하는데 

있어 도움을 준다고 평가하였다[4]. 국외에서는 이처럼 이행과 

관련해 질적 연구 및 중재연구까지 시행되었지만, 국내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간호사 역할 이행 및 관련 요인

에 대한 연구를 확인할 수 없었다. 

간호대학생들은 다양한 임상 상황에서 전문지식과 간호술

기의 부족으로 인해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한다[9,10]. 간호

술기에 대한 불안은 간호사 이행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인 

reality shock의 원인이 된다[11]. 간호대학생들은 또한 의료

진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갖고 있으며, 

특히 대상자 및 타 분야 의료인들과의 의사소통 등 대인관계

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12,13]. 신규 간호사

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환자 및 보호자들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14]. 뿐만 아니라, 간호대

학생의 전문가로서 이행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이 상관관계가 

있으며[15], Moore, Lindquist와 Katz의 연구에서도 자아존

중감이 직무만족 및 스트레스와 관련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16]. 이처럼 간호실무수행에 대한 불안과 의사소통능력을 

비롯한 대인관계능력, 자아존중감은 간호대학생이 간호사로 

이행하는데 있어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여 이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규 간호사의 이직은 병원 간호부서의 인력수급 계

획에 차질을 초래하여 간호관리상 큰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

니라 간호사 부족을 야기시켜,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한다. 

간호대학에서 마지막 학기는 간호사로서 역량을 향상시키

는 중요한 시기이며[17], 이때 느끼는 간호전문직에 대한 자기 

회의와 좌절감은 순조롭지 않은 간호사 이행이라는 결과를 초

래한다는 점에서 간호대학 4학년생들이 스스로 지각하는 간

호사로서의 이행 정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4]. 특히 졸업 

후 1년 이내 사직률이 늘고 있다는 추세를 고려할 때 간호대학

생의 간호사로서 성공적인 이행을 돕는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

하며, 이를 위해 먼저 간호대학생들이 스스로 지각하는 간호

사로서의 이행 정도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며, 이에 영향

을 주는 요인들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 4학년 학생이 지각한 간호사로

의 역할 이행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

하는데 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 역할 이행 정도를 파악한다. 

간호사 역할 이행 정도,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능력, 임상

실습수행 불안, 학교생활 만족도를 파악한다.

간호사 역할 이행 정도와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능력, 임상

실습수행 불안, 학교생활 만족도와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간호사 역할 이행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확인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 4학년생이 지각한 간호사로의 역할 이

행 정도와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능력, 임상실습수행 불안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표본은 서울시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 4곳의 간

호학과에 재학 중인 4학년 학생들로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참

여에 동의한 226명을 편의 추출하여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 

필요한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 예측변수 20개로 191

명이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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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수집에 앞서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사 및 승인을 받았다(IRB-2012-1034). 본 연구의 자료수집

을 위하여 서울시내 4년제 대학 4개 학교의 담당자들에게 연

구의 목적과 의의, 본 연구의 윤리적 이슈에 대해 설명한 후 자

료수집에 대한 동의를 구한 뒤 2012년 11월 29일 부터 12월 

14일까지 4학년 전공 수업 후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설

문지를 배부한 후 수거하였다. 각 설문지는 자발적 참여에 대

한 설명이 첨부된 연구참여 동의서와 함께 배부되었다. 연구

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학생들은 동의서에 자필 서명 후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에 응하였으며 분석에 부적절한 7부를 제외

한 226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1) 간호사 역할 이행 

간호사 역할 이행 도구는 Doody, Tuohy와 Deasy가 개발

한 것으로, 간호사로의 역할 준비, 역할 역량, 조직 및 지지 등 

3개 영역 28문항으로 구성되었다[18]. 역할 준비는 간호대학

과정을 통해 습득한 전공지식, 실습 등을 토대로 한 간호사로

서 실무 역할 준비에 대한 항목들이며, 역할 역량은 간호사로

서 갖춰야 하는 자질에 관한 사항들이다. 조직과 지지는 간호

사가 되었을 때 병동관리자 및 타 보건의료전문가에 대한 지

지와 조직에 대한 기여 가능성에 대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

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 역할 이

행이 잘 된 것임을 의미한다. 본 도구는 원저자의 승인을 받고, 

연구자(간호학 박사과정 2인)가 간호학 교수 1인의 도움을 받

아 번역하였고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들에게 예비조사를 시행

한 후 수정 ‧ 보완하였다. Doody 등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97이었으며[18],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91이

었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도구는 Rosenberg가 개발한 것으로[19], Choi

가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20]. 4점 척도로 긍정적 자아존중

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을 포함하며 총 10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의 산출은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해

당하는 문항들의 응답을 역 환산한 후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해당하는 문항들의 응답과 서로 합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의 Cronbach's ⍺=.85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의 

Cronbach's ⍺=.82였다. 

3) 대인관계능력 

대인관계능력 도구는 Guerney가 개발하였고[21], Chang

이 수정 ‧ 보완하여 사용한 것으로 6개 하위 영역 총 18개 문항

으로 의사소통 3문항, 신뢰감 3문항, 친근감 3문항, 민감성 2

문항, 개방성 4문항, 이해성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22].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점

수가 높을수록 원만한 대인관계능력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의 Cronbach's ⍺=.89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

의 Cronbach's ⍺=.86이었다.

4) 임상실습수행 불안 

임상실습수행 불안 도구는 Kleehammer, Hart와 Keck이 

임상 상황에서 간호대학생들에게 불안을 유발하는 특정 임상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임상 경험 사정 도구로, 환자 간

호수행 동안의 의사소통과 간호 처치, 의료진들과의 대인관

계, 교수진들과의 상호작용의 3가지 영역으로 총 16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23]. 5점 척도로 점수가 낮을수록 임상실습

수행 불안 정도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연구자가 간호학 교수 

1인의 도움을 받아 번역하였고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들에게 

예비조사를 시행한 후 수정 ‧ 보완하였다. 도구 개발 당시의 

Cronbach's ⍺=.82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의 Cron-

bach's ⍺=.91이었다. 

4. 자료분석

취합된 자료는 SPSS/WIN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과 같이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 역할 이행 정도는 t-test와 

ANOVA를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간호사 역할 이행과 역할 이행의 하부영역, 자

아존중감, 대인관계능력, 임상실습수행 불안 및 학교생

활 만족도를 기술통계로 표시하였다.

간호사 역할 이행과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능력, 임상실

습수행불안 및 학교생활 만족도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이용하였다.

역할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변

량 분석을 통해 유의한 변수들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

을 시행하였다.



190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이월숙 · 엄주연 · 이태화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Role Transi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2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t or F p

Age (year) 　 22.9±2.00 　 　

Gender Female
Male

210 (92.9)
16 (7.1)

3.33±0.42
3.51±0.62

-1.62 .107

Religion Yes
No

113 (50.0)
113 (50.0)

3.38±0.41
3.31±0.47

-1.22 .222

Transferred 
to other university

Yes
No

 23 (10.2)
203 (89.8)

3.32±0.46
3.34±0.44

0.22 .824

Participation in an extra-
curricular school activity

Yes
No

145 (64.2)
 81 (35.8)

3.41±0.41
3.22±0.46 

3.02 .003

Average school score ≥3.5
＜3.5

140 (61.9)
 86 (38.1)

3.32±0.47
3.37±0.38

-0.83 .409

Plan after graduation Working in a hospital
Others

211 (93.4)
15 (6.6)

3.35±0.44
3.22±0.51

1.10 .271

Acceptance in a job Yes
No

198 (87.6)
 28 (12.4)

3.34±0.44
3.34±0.44

0.02 .981

Participation 
in internship programs

Yes
No

 76 (33.6)
150 (66.4)

3.37±0.46
3.33±0.43

0.66 .509

Perceived health status Very healthya

Healthyb

Averagec

Fragiled

 62 (27.4)
 98 (43.4)
 51 (22.6)
15 (6.6)

3.45±0.37
3.39±0.43
3.21±0.45
3.01±0.49

6.39 ＜.001
a＞c & d,

b＞d

Motive for admission 
to nursing school

High employment rate
Vocation
Recommended by close persons
Depending on the test score
Others

 60 (26.5)
 64 (28.3)
 33 (14.6)
 55 (24.3)
14 (6.2)

3.24±0.48
3.43±0.42
3.38±0.36
3.31±0.42
3.36±0.44

1.62 .171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그에 따른 간호사 역할 이행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226명으로 일반적 특성 및 

그에 따른 간호사 역할 이행 점수는 Table 1과 같다. 평균 연

령은 22.9세였으며, 성별은 여자가 210명(92.9%)으로 대다

수를 차지하였다. 113명(50.0%)이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편

입학 학생의 비율은 23명(10.2%)이었고, 145명(64.2%)의 학

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었다. 졸업 후 계획은 211명

(93.4%)이 병원 취업을 선택하였으며, 198명(87.6%)이 취업

이 확정되었다. 인턴십을 한 경우가 76명(33.6%)으로 조사되

었으며, 간호사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본인의 건강상태

에 대해서는 15명(6.6%)만이 ‘매우 허약하다’라고 응답하였

다. 간호학 선택 동기는 ‘간호사로서 소명의식, 혹은 사명감을 

가지고’가 64명(28.3%)으로 가장 많았으며, ‘취업이 잘 되기 

때문’이 60명(26.5%), ‘성적에 맞추어서’가 55명(24.3%),‘주

위사람의 권유’가 33명(14.6%)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 역할 이행은 동아

리 활동 유무 및 스스로 지각한 건강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

를 보였으나, 성별, 종교, 연령, 인턴십, 간호학 선택동기 등 다

른 특성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동아

리 활동을 한 경우가 평균 3.41점으로, 하지 않은 경우(평균 

3.22점)보다 이행 정도가 높았다(t=3.02, p=.003). 본인이 

인지한 건강상태가 ‘매우 건강’(평균 3.45점)인 경우 ‘보통’

(평균 3.21점) 및 ‘허약’(평균 3.01점)에 비해, 그리고 ‘건강’

(평균 3.39점)인 경우 ‘허약’에 비해 이행 정도가 유의하게 높

았다(F=6.39,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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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간호사 역할 이행,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능력, 

임상실습수행 불안, 학교생활 만족도 

연구대상자가 지각한 간호사 역할 이행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34±0.44점이었다. 하부영역별 평균 점수는 역할 역량 

3.57±0.51점, 조직과 지지 3.37±0.50점, 역할 준비 2.93± 

0.55점 순이었다. 

연구대상자가 지각한 자아존중감은 4점 만점에 평균 3.26 

±0.38점이었으며, 대인관계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75± 

0.39점이었다. 임상실습수행 불안은 5점 만점에 평균 2.83± 

0.62점이었다.

학교생활 만족도(5점 만점)에 대한 총 평균은 3.35±0.64

점이었으며, 교우관계 만족도 3.78±0.73, 교수 만족도 3.29 

±0.80점, 이론수업 만족도 3.24±0.82점, 임상실습 만족도 

3.08±0.89점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3. 대상자의 간호사 역할 이행 정도와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능력, 임상실습수행 불안, 학교생활 만족도와의 관계

연구대상자의 간호사 역할 이행 정도와 자아존중감, 대인

관계능력, 임상실습수행 불안, 학교생활 만족도와의 상관성

은 자아존중감(r=.36, p<.001)과 대인관계능력(r=.34, p< 

.001), 교우관계만족도(r=.24, p<.001), 교수 만족도(r=.35, 

p<.001), 이론수업 만족도(r=.37, p<.001), 임상실습 만족

도(r=.40, p<.001)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를, 임상실습수행 불안(r=-.37, p<.001)과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Table 3). 

4. 간호사 역할 이행에 대한 관련 요인 

연구대상자의 간호사 역할 이행 정도에 대한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능력, 임상실습수행 불안, 학교생활 만족도의 설명력

을 검증하고 가장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다중 회귀분석은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동아리 활동 유무와 상관관계에서 유의한 차

이를 보인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능력, 임상실습수행 불안, 교

우관계 만족도, 교수 만족도, 이론수업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

도를 선택하여 전진방식으로 시행하였다. 이때 일반적 특성 

중 유의한 차이(p<.05)를 보인 동아리 활동 유무는 포함하였

으나, 스스로 지각한 건강상태는 특정 그룹의 대상자수 제한

으로 제외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 앞서 가정을 검정한 결과 

회귀식의 가정을 만족하였다. 유의한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계

수가 -.37에서부터.40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설명 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을 검증한 결과 공차한계가 .681~.858이었고, 분

산팽창요인도 1.165~1.468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잔차 분석결과에서 모형의 선형성, 오차항의 

정규성, 등분산성이 확인되어 회귀분석결과는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역할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Table 4와 같다. 

전체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22.28, p<.001), 

모형의 적합도는 Adj. R2=.32로 산출되어 5개 요인이 간호사

로의 이행을 설명하는 설명변량은 약 32.1%였다. 가장 큰 영

향력을 가진 것은 임상실습 만족도였으며, 임상실습수행 불

안, 자아존중감, 이론수업 만족도, 대인관계능력 순으로 나타

났다. 

논 의

본 연구는 간호사로서 준비를 마치고 간호사 국가시험만을 

남겨둔 간호대학 4학년 학생이 지각한 간호사로의 이행 정도 

및 영향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간호사 역할 이행을 촉진

하기 위한 프로그램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

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사 역할 이행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34점이었으며, 하부영역별로는 역할 역량이 

3.57점, 조직과 지지가 3.37점, 역할 준비가 2.93점으로 나타

났다. 이는 앞서 Doody 등이 동일한 도구를 이용하여 간호대

학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18]에서 역할 역량

을 가장 높게, 역할 준비를 가장 낮게 인지한 결과와 일치한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Study Variables (N=226)

Variables M±SD

Role transition (overall)
Role preparation
Role competence
Organization and support

3.34±0.44
2.93±0.55
3.57±0.51
3.37±0.50

Self-esteem 3.26±0.38

Interpersonal relationships 3.75±0.39

Anxiety during clinical practicum 2.83±0.62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overall)
Friends
Professors
Lectures
Clinical practicum

3.35±0.64
3.78±0.73 
3.29±0.80 
3.24±0.82 
3.08±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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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 between Role Transition and Variables influencing Role Transition (N=226)

Variables SE IR ACP SF SP SL SCP

RT .36 .34 -.37 .24 .35 .37 .40

p ＜.001 ＜.001 ＜.001 ＜.001 ＜.001 ＜.001 ＜.001

RT=Role transition, SE=Self-esteem, IR=Interpersonal relationship, ACP=Anxiety during clinical practicum, SF=Satisfaction with friends, 
SP=Satisfaction with professors, SL=Satisfaction with lectures, SCP=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um.

Table 4. Factors Affecting Perceived Role Transition among Senior Year Nursing Students (N=226)

Variables  B β t (p)

(Constant) 52.26 　 5.39 (＜.001)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um  3.11 .22 3.35 (.001)

Self-esteem  0.59 .18 2.82 (.005)

Anxiety during clinical practicum  -0.26 -.21 -3.46 (.001)

Satisfaction with lectures  2.55 .17 2.52 (.012)

Interpersonal relationships  0.23 .13 2.02 (.045)

R2=.58, Adj. R2=.32, F=22.28, p＜.001

또한 Sharif와 Masoumi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상

황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불안을 느끼는데[9] 간호대학생들은 

시간관리능력, 윤리적 판단력, 교육능력 등 간호사로서 역량

은 잘 준비되었다고 인지하는 반면, 적절한 교육과 실습, 토론 

등을 통해 실제 임상현장(real world)에서의 간호사 역할 수

행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역할 이행에 유의한 차이

를 보인 일반적 특성은 동아리 활동과 지각한 건강상태였다. 

동아리 활동을 한 경우와 스스로가 매우 건강하다고 인지한 

경우에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간호사 역할 이행 점수가 높

았다. 이 같은 결과는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동료의 지

지가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고려할 때 동아리 활동이 지지체계

의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24]. 본 연구에서는 동

아리 활동만을 포함하였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학술모임, 자원

봉사활동을 포함한 교내, 교외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간호대

학생의 지지체계를 확인해 볼 것을 제안한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역할 이행과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능

력, 임상실습수행 불안, 교우관계 만족도, 교수 만족도, 이론

수업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와의 상관성은 임상실습수행 불

안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머지 변수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사 역할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임상실습 만족도, 자아존중감, 임상실습수행 불

안, 이론수업 만족도, 대인관계능력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

해 임상실습수행 불안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좋을수록, 임상실습과 이론수업에 만족할수

록 간호사로의 역할 이행이 순조로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

히 임상실습 만족도는 학교생활 만족도 중 가장 낮은 점수

(3.08점)를 보였으며, 간호사 역할 이행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

를 가졌다. 이는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임상 실습환경이 간호

대학생들의 실습 만족도를 높일 뿐 아니라 주도적이고 효과적

인 임상 경험이 간호사로의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

과와 유사하다[6]. 또한 간호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역할 이행의 

판단 기준이 환자에게 안전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로서 능력, 즉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실무능력으로[25], 

간호업무수행 동안의 불안감이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역량 수

준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결과[26]와도 일맥상통한다. 따

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역할 이행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임상실습과 관련된 불안 정도를 초점집단 

면접이나 질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심도 있게 확인하고, 불안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중재 방안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Newton과 McKenna가 실제 대형 병원에서

의 실습조차 간호대학생들의 reality shock을 줄여주지 못하

며 간호사로의 이행을 돕지 못한다고 지적한 것[27]과 De-

laney가 실제 현장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현장에 대한 점

진적 노출과 현장에서의 경험을 나누는 것을 통한 이행을 강

조한 것[28]과 관련하여 현재 간호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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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습의 실제 임상 현장의 반영 정도와 그에 따른 이행 수준

에 대한 연구를 제안한다.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간호사 역

할 이행 점수가 높은 것은 자아존중감이 직업적 이행을 위한 

준비와 상관관계가 있고, 간호학 만족도 및 임상실습 만족도

를 증진시킨다는 선행연구들을 지지한다[24,29,30]. 대인관계

능력도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의 실무 준비에 있어 중요 

요인으로 밝혀진 결과와 일치한다[13]. 반면 간호관리자들이 

신규 간호사에게 부족한 점으로 손꼽는 대인관계능력이 5점 

만점에 평균 3.75점을 보인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간

호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일반적인 대인관계능력과 간호사로

서 병원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지각하는 대인관계능력이 다

른 것으로 판단되나, 이러한 해석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

해서는 간호대학생이 간호사가 된 후의 대인관계능력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2.1%로 간호사 역할 이행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임상실습수행 불안, 임상실습 만족도, 자아존중

감, 이론수업 만족도, 대인관계능력 순으로 나타났다. 임상실

습 만족도와 임상실습수행 불안이 간호사 이행에 가장 큰 영

향 요인으로 확인된 만큼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이고 임상실습

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간호사 역할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효과적인 강의와 실습 프

로그램 개발 뿐 아니라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

킬 수 있는 교과과정 및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회귀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이 단변량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강한 상

관관계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0.3점에서 0.4점 사이의 통계적

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고, 다중공선성을 위배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회귀모형을 수락할 만한 것으

로 판단되지만, 간호사 역할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나머지 요

인을 확인하기 위한 질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가 편의 

표집한 4개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

였기에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간호대학 졸업반 학생들에

게 일반화 할 수 없다. 둘째, 본 연구에 사용된 간호사로의 역

할 이행 도구를 적용한 연구가 거의 없어 간호사 역할 이행 점

수에 대한 평가와 다른 국가, 혹은 다른 대상자들에 대한 상대

적인 비교가 어렵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서울시내 뿐 아니

라 전 지역으로, 4년제 대학뿐 아니라 전문대학 졸업반 간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학제별, 지역별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사 역할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간호사로의 역할 이행

의 영향 요인으로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능력, 임상실습수행 

불안, 학교생활 만족도를 알아보고 이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

였다. 연구결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좋

을수록, 임상실습수행 불안이 낮을수록, 임상실습 및 이론수

업 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사 역할 이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실습수행 불

안이 간호사 역할 이행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후 간호대학에서는 간호대학

생들의 간호사 역할 이행을 의료기관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아

존중감 및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고, 임상실습과 관련해 불

안감을 줄여주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이행 촉진 프로그램

을 개발,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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